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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정밀화학을 육성하기 위해 적

극 투자할 방침이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정밀화학산업을 육

성하기 위해 2014년 국내시장 전반을 

조사할 방침이다.

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조사 

용역을 체결해 2014년 8월 말부터 국내

시장을 조사하고 있다.

산업부는 기존 정밀화학 부문은 페인

트, 염·안료, 농화학, 계면활성제 등 대

부분 사양산업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

로 평가되고 있어 투자 여부를 고심하고 

있다.

정밀화학기업들은 염·안료, 페인트, 

점·점착제, 계면활성제, 농화학, 무기화

학, 환경화학 등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

로 매출이 1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기 

때문이다.

특히, 국내시장은 완제품 위주의 생산

구조로 이루어져 원료, 중간체 등 핵심소

재는 대부분 미국, 유럽, 일본, 중국, 인

디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저부가가치 

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.

다만, 국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자소

재, 탄소소재 등 신규 소재를 개발하고 

있는 화학기업이 부상하고 있어 기존 정

밀화학 분류체계를 다시 체계화할 필요

성이 커지고 있다.

이에 따라 정부가 조사한 정밀화학 분

야에 전기·전자 소재, 반도체 소재, 자

동차 소재 등 특수화학 분야가 포함될 가

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하지만, 특수 소재는 대부분 대기업이 

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어 정부가 투자

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.

또 대부분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

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R&D 

투자를 단행해도 대기업 개발방향에서 

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정부는 정밀화학산업 분석을 2014년 

말까지 완료하고 2015년부터 연구·조

사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투자 영역을 선

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.

하지만, 2016년부터 유망한 정밀화학

산업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지만 수익성

이 없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전면 백지화

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.

국내 염·안료 시장은 사양화되고 있

으며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중국도 

범용 그레이드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.

페인트도 범용 그레이드는 수요가 둔

화되고 있어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

수출도 곤란해 해외이전을 통해 매출 확

대를 노리고 있다.

접착제·농화학도 꾸준한 수요가 발생

하고 있으나 범용 그레이드는 수요가 둔

화되고 있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수익

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.

국내 정밀화학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

서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이 시급해 장

기적으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

할 필요성이 재기되고 있다.

연구인력도 전체의 2-3%에 미치지 못

하는 수준으로 부실하고 연구개발 인력

이 대부분 대기업 연구소에 집중돼 있다

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대기업은 이미 정밀화학에서도 50% 

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정

밀화학 투자에 고심할 필요성이 높은 것

으로 나타나고 있다.

따라서 화장품 등 퍼스널케어 부문에

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을 중심

으로 투자를 확대하고, 대기업과 연관된 

사업은 투자를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으

로 지적되고 있다.

다만. 제약은 산업부에서 지원하기에 

앞서 보건복지부와 연관성이 높아 의약 

R&D는 보건복지부가 전담하고 정밀화

학 체계를 재확립해 의약을 제외한 필요

성이 있는 정밀화학 부문에만 투자할 예

정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<허웅 기자>

정밀화학, 정부대책 실효성 없다!
산업부, 수익성 낮고 사양화 … 원천기술 없고 대기업 중심 재편

수익향상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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